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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주교좌 성당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그의 이름은 요한
“하느님은 은혜로우시다”







쿰란동굴 정결례공간 (Mikveh)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세례자 요한 성인의 축일

탄생축일 (6월 24일) 수난기념일 (8월 29일)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용기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성 요한과 레지오 마리애

• 1949년 12월 18일에
수호성인으로정식인정됨

• 레지오단원의모범

• 성모님이친히보살피심

• 성모님중재의혜택을입음

• 하느님께받은사명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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